
미국 “다우”사가 개발한 “폴리·올레핀”계 탄성섬유 

도요보가 독점 제조·판매 계약 체결 

 

일본의 도요보는, 미국의 “다우·케미컬·컴퍼니(The Dow Chemical Co.)”의 

“다우·파이버·솔루션즈(Dow Fiber Solutions)”부문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폴리·올레핀(poly·olefine)계 탄성섬유”인 “다우(DOW) XLA”섬유를 일본 내

에서 독점하여 제조·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동안 탄성섬유는 미국의 듀퐁(Du Pont)사에서 개발한 폴리우레탄(poly 

urethane)중합체로서 폴리우레탄이 85%이상 들어 있으며, 실처럼 가늘면서 탄

성(彈性)이 뛰어나게 좋은 섬유를 “expand”에서 딴 “spandex”로 부르게 되면

서 잘 알려져 있으며, 탄성섬유로서는 유일무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우 XLA”섬유는 스트레치성, 가공성, 디자인성, 내구성 등의 특출난 특

성으로, 가공의 단계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어패럴·디자인 등의 

여러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 이제까지 못 보던 제품을 자유롭게 제조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탄성섬유로서 다음 세대 장르(genre : 양식)의 다양한 세계

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섬유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독특한 조

성이나 기능성이 인정되어 “라스톨(Lastol)”이라는 일반명이 인가되었다. 

다우의 DFS부문은 글로벌전략(global 戰略)으로 개발한 고유의 기술로 디

자인된 폴리머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 대학, 기업들과 공동으

로 방사(紡絲) 및 텍스타일 가공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에 도요보가 

협력한 보람이 있어 2002년 9월에는 “다우 XLA”를 세계적 규모로 섬유산업

분야에 발표하였다. 

도요보는 “다우 XLA”섬유가 참신한 대형 유망섬유라고 판단하고, 다우와 



일본 내에서의 독점 제조,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우 XLA”섬유의 특징 

이 섬유는 다우의 독자적인 고도의 폴리머제조기술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

발된 올레핀계 탄성섬유로서 소프트한 스트레치성이 매우 크며, 내열성, 내

약품성 등이 뛰어나게 좋다. 

(1) 소프트·스트레치성 

스판덱스와는 달리 스트레치성이 부드럽고, 내추럴한 태의 표현이 가능하

다. 

(2) 내열성(耐熱性) 

220℃까지의 고열에 대한 내열성이 있어, 상당한 고온처리도 가능하다. 

(3) 내약품성(耐藥品性) 

염소계(鹽素系)의 표백가공이 가능한 내염소성과 황산(黃酸) 등의 산에도 

견딜 만큼 내약품성이 강하다. 


